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 안보협력에 있어서의 진전을 

재확인하기 위해 2024년 7월 11일에 만났다. 한미 핵협의그룹 (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

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

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왔다.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 또한, NCG는 정례화된 도상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 문서’)」 서명으로 증명된 NCG 첫해에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승인한다. 양 정상은 ‘공동지침 문서’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동

지침 문서’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 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

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루어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강조하였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끝//


